
  

빌립보서 2:13-14
13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4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찬송가 560장.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1.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2.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맘에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튼다
3.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맘에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후렴.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1. 주와같이 길가는것 즐거운일 아닌가 우리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2. 어린아이 같은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3. 꽃이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함께 가겠네
 4. 옛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같이 가겠네

  후렴. 한걸음 한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 모든 일을 평화롭게 ”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 안
에서’는 당시 교회를 뜻하는 말씀이지만 또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을 향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족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이 가족 
안에서 드러나도록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서로가 사랑하고 돕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가족은 어떠한 공간입니까? 어르신들이 오랜 세월 수고하신 것은 존중해 
드리고, 다음세대가 현재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하고 돕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에서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다음세대에게 단지 조
언이나 충고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넘어서길 원하십니다. 사랑으로 
공감해 주고 배려해 줄 수 있는 것, 그것까지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행하실 때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 
이 말씀은 이미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 즉 원하시는 뜻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우리 마음 안에는 가족에 대한 어떠한 마음이 
있나요? 대부분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동일한데 가족을 향한 표현이 서투르고 미숙
할 데가 많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모두의 마음 깊숙이 넣
어주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서로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줍시다. 판단이나 평가, 조언이나 충고는 
가장 나중으로 미루고 “그렇구나”, “속상했겠구나”, “힘들었겠구나”라고 
공감하고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삶을 뒤로 하고 어렵게 모인 명절에 함께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대화할 때, 서로에게 따뜻함을 주고 안정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소한 원망과 시비가 있더라도 조금씩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서하는 
넉넉한 마음으로 대하여 가족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해결하고 풀어
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준비하여 두신 놀라운 축복과 소망이 식구들 모두에게 충만히 나타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일을 평화롭게 감사 찬송하며 함께하는 명절이 되길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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